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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청소년책 중 이주배경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의 비중을 
알아보고, 어린이․청소년책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복한아침독서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도서 중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분야의 도서 3,214권을 분석한 결과, 약 1%에 해당하는 32권만이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32권 중 23권은 계몽적이며 사회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4권은 한국 문화로의 통합을 시도하는 내용, 5권은 
서로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가 한국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작품의 주요 갈등이 인종차별, 학교폭력, 외국인 부모에 대한 반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사업주의 횡포,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등에 집중된 반면,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가 한국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인종이 백인 혹은 백인 
혼혈인 경우에는 장래희망이나 개인적 고민이 작품의 중심 메시지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 중 작가 자신이 
이주배경을 가진 경우는 단 한 건 뿐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Korean children’s books that include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 characters, 

focusing on representation of ethnic minority and cultural sensitivity. Drawing from fiction 
recommendations by Happy Morning Reading from 2005 to 2017, only 32 books out of 3,214 books, 
less than 1%, include people with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background. Among the 32 books, 

23 featured educative messages inspired by the belief of social justice; four could be categorized 
as so-called ‘melting pot’ books, five depicted stories featuring characters that respect different cultures 
from their own. The issue tackled in the stories differed with the economical standing of the character’s 

country of origin. When a character or her/his parent is from a developing country, the main issues 
of the book were racial discrimination, bullying, hostility against foreign-born parents, or harsh 
experience of migrant workers. On the other hand, when a character or her/his parent is from a 

developed country, the plots often surround the character’s hopes, wishes, or personal worries. Only 
one book was illustrated by a person with immigration background; the others were all written and 
illustrated by Koreans with no immigration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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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책은 어린이가 세상을 만나는 첫 매체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가 어린이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와 양육

자는 어린이가 책을 통해 세상을 알기 원한다.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

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알아가며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는 책은 이

들의 자아정체성과 세계관의 형성에 막중한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Sims Bishop(1990)은 어린

이들에게 있어 책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자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과 다양한 삶

의 형태가 어린이들이 읽는 책 안에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ims Bishop(1997)은 책이

라는 창문 앞에 선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그 창을 열고 작가가 창조해내거나 재창조해낸 

세계로 들어가 세상을 만날 수 있으며, 거울의 

역할을 하는 책 앞에서는 자신과 꼭 닮은 주인

공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겪어 나가는 것을 독

자로서 지켜보며 과거와 현재 이 사회에서 자신

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사회의 질서와 정의에 관

하여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했다. 

이주배경청소년1) 여섯 명과 함께 이주배경

청소년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을 함께 읽어가며 

작품에 대한 독자 반응을 분석한 임여주(2016)

의 연구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작품에 등장

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

어볼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

하고 재구성하며,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자신

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기도 하였다. 이 과

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보다 튼튼한 자

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위축된 모습으로만 나오는 주인공

에 대한 거부감과 소심하고 무능력한 외국인 부

모님 캐릭터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등 작품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임여주(2016)는 어린

이들이 살게 될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인종과 문

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회임을 강조하며,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모두를 위

하여 긍정적 자아상을 지닌 이주배경청소년 캐

릭터와 이주민 캐릭터가 등장하는 문학작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Velasquez(2014)는 이주배경을 가진 어린이

와 청소년이 독서부진아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 속 이야기가 이

들에게 흥미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 어린이․청소년책에서는 백인 중산층을 주

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주배경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은 백인 중산

층이 향유하는 주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에 몰입

이 어렵다는 것이다.

 1)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로 통칭되는 어린이청소년 집단은 사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

어 있다. 신현옥 외(2012)는 공간적 차원과 이주 경험을 기준으로 이들을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

국인근로자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탈북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아우르는 말로 “이주배경청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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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에 흥미를 잃게 된 아이들은 언어능력의 

발달 속도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이 이미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주배경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1세 이상 뒤쳐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이지원 

2016; 최현욱, 황보명 2009),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책 속 등장

인물의 부재는 이들이 한국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2019)에 의하면 전체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반해 ‘다문화 학생2) 수’

는 매년 약 20%씩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전체 

학생의 2.5%인 약 14만 명 정도가 ‘다문화 학

생’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

학률이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에 비해 

상당 수준 떨어진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교육

부의 통계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탈

북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등이 포함되지 않

은 점을 감안하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14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5).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세

계관을 가진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주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비이주배경

청소년이 이주배경이 있는 친구들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청

소년 책 중 이주배경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오

는 작품의 비중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표현 방식과 그 

배경에 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

경청소년이므로, 다양한 인종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해외 번역 도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2. 선행 연구 

미국은 어린이․청소년책에 등장하는 이주

배경 등장인물의 비중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

이다. 그 시작은 1965년 Nancy Larrick이 펴낸 

기념비적인 기사 <The All-White World of 

Children’s Books(온통 백인들의 세상인 어린

이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에서 Nancy 

Larrick은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사라졌고 흑인

과 백인의 통합교육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어린

이들이 읽는 책에서 흑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65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

체 어린이 중 14%가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출판된 어린이책 5,206

권 중 백인이 아닌 어린이가 한 명 이상 등장한 

책이 349권, 즉 6.7퍼센트 뿐이었으며, 그 중 대

형출판사 4곳에서 유색인종 어린이를 등장시킨 

 2)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한다(교육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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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고작 4.2퍼센트 뿐이었다. 그나마 출판

된 349권 중에서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흑인

이 긍정적 혹은 객관적으로 묘사된 작품은 44

권 뿐 이었으며 그 외의 책에서는 흑인이 노예

였던 시절의 이야기,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 부

족의 이야기 등을 주로 보여줌으로써 흑인 어

린이들의 자아정체감을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Nancy Larrick의 기사가 발표된 이후 미국 

어린이문학계와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인종을 다

룬 어린이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Broderick 

(1973)은 1827년부터 1967년까지 출판된 어린

이책 중 흑인이 등장하는 작품을 모두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1827년부터 1967년까지 출판

된 어린이책 중 흑인이 등장하는 작품 대부분

은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양산하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었다. 고정관념의 심각성 

정도에만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백인 어린이를 내포독자로 

상정하였고, 백인의 우월함과 흑인의 열등함을 

내포독자인 백인 어린이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Sims Bishop(1982)은 작가가 ‘누구에게(to 

someone)’ 쓰는 이야기인지와 ‘누구에 관해

(about someone)’ 쓰는 이야기인지에 따라 작

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 가정하였다. 그는 흑인의 삶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어떤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되는지에 집

중하며, 1965년 이후 미국에서 출간된 어린이

책 중 흑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 150편을 분

석했다. Sims Bishop은 150편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

하는 ‘사회적 양심(social conscience)’에 관한 

작품, (2) 백인 위주의 주류 사회에 흑인을 통합

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멜팅 팟(melting pot3))’ 

작품, (3) 흑인으로서의 문화적 경험과 인간으

로서의 보편적 경험을 모두 나타내는 ‘문화적

으로 의식적인(culturally conscious)’ 작품. 놀

랍게도 이 중 ‘사회적 양심’에 관한 책과 ‘멜팅 

팟’ 책의 저자는 대다수가 백인이었으며 ‘문화

적으로 의식적인’ 작품의 저자는 모두 흑인이

었다. Sims Bishop은 이 중 ‘문화적으로 의식

적인’ 작품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는 ‘문화적으로 의식적인 작품’을 만

든 저자들이 흑인 어린이가 긍정적인 자아정체

성을 형성하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

미지 메이커(image maker)’라고 칭했다. Sims 

Bishop의 연구는 그 후 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미국 내 소수 인종과 성소수자에 관한 어린

이․청소년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Cart and Jenkins 2006; 

Leu 2001; Quiroa 2004).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육대

학 내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Cooperative 

Children’s Book Center(CCBC)는 1994년부

터 매해 도서관에 입고되는 어린이․청소년책 

중 주요 등장인물이 유색인종인 책의 통계를 만

 3)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가 커다란 범주 안에서 한데 섞여 융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이민자 동화정책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던 용어이다. 하지만 이는 이민자들이 본래 갖고 있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기존의 미

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각 민족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

하는 방식의 통합인 ‘샐러드 보울(Salad Bowl)’이 다문화주의를 적절히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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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발표하고 있다(1985년부터 1993년까지는 

주요 등장인물이 흑인인 책만을 대상으로 통계

를 발표했다). CCBC에 따르면 2018년 CCBC

에 입고된 어린이․청소년책 3,653권 중 주요 

등장인물이 흑인인 책은 405권, 아메리칸 인디

언인 책은 55권, 아시아/태평양인인 책은 314

권, 라틴엑스(Latinx4))인 책은 249권이었다

(CCBC 2019). 주요 등장인물이 유색인종인 

책을 모두 합치면 총 1,023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CCBC에 입고된 어린이․청소

년책 중 주요 등장인물이 유색인종인 책의 비

율은 2015년에 14%, 2016년에 22%, 2017년에 

26%로, 해가 가며 조금씩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CCBC에서 발표해오고 있는 이 통계자료

는 1989년 미국의 일간지 USA Today에서 처

음 인용한 이후 수많은 매체와 연구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해오고 있다(CCBlogC 2013). 최

근에는 이 자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

리 알려질 수 있도록 통계의 요약본을 일러스

트로 제작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트위터

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는 어린이

책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그림 1> 참고). 

국내에서는 어린이․청소년책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비중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김혜전

(2018)은 서울 시내 구립 도서관 2곳과 다문화 

<그림 1> Diversity in Children’s Books 2018(Huyck, Dahlen 2019) 

 4) Latinx(라틴엑스)는 중남미(Latin America) 문화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남성을 지칭하는 Latino(라티노)나 

여성을 지칭하는 Latina(라티나)를 대체하는 성 중립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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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2곳을 방문하여 ‘다문화’, ‘다문화가정 

유아’ 등을 주제어로 검색을 실시한 후, 검색 결

과 목록에서 유아 혹은 아동 대상 도서로 분류

된 그림책 14권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그림책 속에서 기존 

집단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외모로 인해 타인의 

주목을 받는 등 ‘다른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작품 속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친구

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극복해내고, 자신의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인

식하고 외국의 가족들과 교류하거나 외국인 부

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갔다. 

임여주(2016)는 10세에서 16세 사이의 다문

화가정 자녀 여섯 명과 다문화 문학 텍스트 네 

편을 읽어나가며, Brooks와 Browne의 ‘문화에 

바탕을 둔 독자반응이론’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자

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에 공감하고 작품에 드러난 한

국사회의 인종차별에 분노하였다. 그들은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모두 무

력하게 표현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는 책에서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보

다 긍정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인 인물로 그

려지기를 희망하였다. 

박영기(2011)는 다문화주의 동화에서 다문

화가정 자녀가 피부색과 인종의 차이를 이유로 

상투화되고 왜곡된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문제

를 지적하며, 이러한 타자화 때문에 비다문화가

정 자녀 역시 분열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뺷어린 까망이의 눈물뺸을 비롯

한 어린이책 5권을 다문화주의 동화의 좋은 예

로 들며,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자신이 가진 혼

종성을 독특한 개성과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

는 주체적 인물”(111)이라고 평가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어

린이․청소년책 중 이주배경을 가진 등장인물

이 나오는 책의 비중을 알아보고, 그 책들의 내

용을 분석하여 어린이․청소년책에서 이주배경

을 가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 

출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다문화에 관한 담론이 한국 사회 

안에서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윤인진 2008). 

1990년대 초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

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시작된 것

이 바로 2000년 즈음이다(김남일 2007; 설동훈 

2004).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2000년 이후 한

국에서 출간된 어린이․청소년책을 전부 검토

해야 하지만, 어린이책 분야에서만 연간 평균 

7,000종의 책이 출판되는 상황에서 출판된 모

든 책을 검토하는 작업은 개인 연구자가 혼자

서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출판유통진

흥원 2017). 따라서 매해 출간되는 책 중 어린

이․청소년 독자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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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

였다. 현재 한국에서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수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잡지, 신문, 정

기간행물, 추천도서 관련 사이트,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사이트, 인터넷 서점 등 다양

한 경로를 통하여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

입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10; 학교도서관저널 

2014). 

그 중 어린이도서연구회와 행복한아침독서

에서 매해 발행하는 추천도서목록은 “매년 꾸

준하게 신뢰도가 높은 도서목록을 발행”하고 

“한 해의 출판경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서” 특히 많은 사서들이 이용하고 있다(학교도

서관저널 2014). 어린이도서연구회는 매년 평

균 150권, 행복한아침독서는 매년 평균 700권

의 도서를 추천도서목록에 올린다. 즉, 행복한

아침독서에서 추천하는 도서의 수가 어린이도

서연구회에서 추천하는 도서의 수보다 매년 평

균 4-5배가량 많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보다 포괄적인 도서 목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행복한아침독서의 추천도서목록

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린이도서연

구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목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어린이

도서연구회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도

서 중 행복한아침독서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2 데이터 분석

행복한아침독서는 매년 평균 700권을 추천

도서목록에 올린다. 행복한아침독서의 추천도

서목록은 2005년부터 발행되었으므로 2005년

부터 2017년까지의 추천도서의 수는 약 12,600

권(700권 x 18년)이다. 12,600권은 개인 연구

자가 혼자 작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학, 과학/환경/생태, 역사/인물/

지리, 예술, 인문/사회/말과글의 다섯 분야 중 

문학 분야의 도서만을, 그 중에서도 영유아와 

초등학생용 추천도서목록에 올라온 작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행복한아침독서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

지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도서 중 영유

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분야의 도

서는 총 3,214권이다. 행복한아침독서에서는 

매해 도서명, 출판사, 저자, 대상, 분야, 출간일 

등의 정보를 담은 추천도서목록을 엑셀파일로 

만들어 발행하는데, 연구자는 그중 영유아․초

등학생 문학 분야의 도서 목록을 모아 정리했

다. ‘저자’ 항목에서 ‘○○○ 옮김’이라고 되어 

있는 도서는 번역서로 간주하였다. 저자가 외

국인으로 추측되나 번역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

우에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에서 번역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번역도서가 아닌 

한국인 저자가 집필한 도서는 1,632권으로 드

러났다. 연구자는 총 6개월간 경기도 파주시의 

도서관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상호대차를 통하

여 1,632권의 도서를 일일이 검토하였다. 파주

시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로도 구할 수 없는 책

은 직접 구입하거나 인터넷서점의 책 소개글과 

리뷰, 웹페이지 서치 등을 통하여 책의 내용과 

그림을 확인하였다. 검토 결과, 번역 도서를 제

외한 도서 1,632권 중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

장하는 도서는 총 32권이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산출된 32권을 (1) Sims 

Bishop의 분석 프레임에 따라 분류하고, (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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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 국

가 또는 배경 국가에 따라 주제의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으며, (3) 저자의 이주배경 여부를 

살펴보았다. 

Sims Bishop(1982)의 분석 프레임은 소수

인종과 사회적 소수자가 등장하는 어린이문학

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

는 모델이다(김경연 2001; Cart and Jenkins 

2006; Leu 2001; Quiroa 2004). 이 분석 프레

임은 Sims Bishop이 1982년에 발표한 연구 

<Shadow and Substance: Afro-American 

Experience in Contemporary Children’s Fiction>

에서 흑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미국 어린이책 

150권을 분석하며 만든 것이다. Sims Bishop

은 (1)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사회적 양

심(social conscience)’에 관한 책, (2) 백인 위주

의 주류 사회에 흑인을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

진 ‘멜팅 팟(melting pot)’ 작품, (3) 흑인으로서

의 문화적 경험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경험을 

모두 나타내는 ‘문화적으로 의식적인(culturally 

conscious)’ 작품의 세 종류로 150권을 분류하

였다. 

김경연(2001)은 Sims Bishop의 분석 프레임

을 기초로 하여 독일 어린이․청소년문학에 나

타난 ‘손님노동자5)’에 대한 인식 변화의 흐름을 

연구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1970년대를 기점으

로 하여 10년 간격으로 독일 어린이․청소년문

학에서 손님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

다고 주장하며, 각 시대별 특징을 대표하는 작품

을 두 편씩 선정하여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

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손님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려는 계몽의 의도를 가진 책

이 주를 이루었다고 지적하며 그 대표적인 작품

으로 우르줄라 뵐펠(Ursula Wölfel)의 뺷다른 

아이들(Die anderen Kinder)뺸(1970)과 이리나 

코르슈노브(Irina Korschunow)의 뺷11층의 니

키(Niki aus dem 10. Stock)뺸(1973)를 꼽았다. 

김경연은 두 작품에서 캐릭터와 플롯, 갈등 구조 

등을 통해 나타나는 계몽적 특징을 지적하며 이

와 같은 작품들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과 어린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ims Bishop의 분석 프레임

을 기초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분류를 

사용하되 각 분류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두 편씩 선정하여 그 내용을 심층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는 다음과 같

다: (1)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계몽적 책 

(social conscious books); (2) 한국 문화로의 

통합을 시도하는 책(melting pot books); (3)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책(culturally 

conscious books). 

구체적인 분석은 내러티브 코딩(Narrative 

Coding)의 방법을 따랐다. 내러티브 코딩은 이

야기에 담긴 인간의 경험과 그를 둘러싼 환경 조

건을 탐구할 때 주로 쓰이는 코딩 방법으로, 특

히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

추는 연구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Hatch and 

Wisniewski 1995; Riessman 2008; Saldana 

2009). Bamberg(2004)는 내러티브(이야기)를 

단순히 몇 개의 요소로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코

 5) 한국어의 ‘이주노동자’와 비슷한 개념. 당시 독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시 손님처럼 머물다가 곧 떠날 사람

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님’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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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에서 사용하는 세부 코딩 분류는 다음을 포

함한다 - 유형, 장르, 목적, 배경, 플롯, 캐릭터, 

성격묘사, 형태, 시점, 중요 요소, 대화(Saldana 

2009). 본 연구는 내러티브 코딩 시 개별 문화의 

독특한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Saldana 

(2009)의 조언을 참고로 하여 이주배경 등장인

물의 문화적 배경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신현옥 외(2012)의 연구 <이주배

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정의

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와 통계청의 인구 

분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설명을 바탕

으로, 다음의 인물들을 ‘이주배경 등장인물’에 

포함하였다.6) 

∙‘다문화’ 청소년 - ‘다문화가족’(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 한국에서 출생

하고 양육된 청소년

∙외국인노동자가정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외국인노동자인 가정의 자녀. 합법적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노동자가정의 자녀도 포함됨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 또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경우

∙탈북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

에 해당하는 연령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

탈주민이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

국인노동자와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모두 포함

∙북한이탈주민

∙난민

4.1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도서의 

비중 

행복한아침독서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

지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도서 중 영유

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분야의 도

서는 총 3,214권이다. 그 중 번역 도서를 제외

한 도서는 1,632권이며, 이 중 이주배경 등장인

물이 등장하는 도서는 총 32권이다. 즉, 지난 13

년간 행복한아침독서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

을 위하여 권장한 문학 분야 도서 중 약 1%만

이 이주배경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1> 참고). 

총 32권 중 이주배경청소년이 등장하는 작품

은 21권으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

천된 문학 분야 도서 중 이주배경청소년이 등장

하는 도서의 비율은 1%에 훨씬 못 미치는 0.65%

 6)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범위이다. 연구자에 따라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범위를 이와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 외국에서 이민자 2, 3세대로 태어난 

해외 동포,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 등은 이주배경 등장인물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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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대상 문학 분야 추천 도서

총계
번역 문학 도서

국내 창작 문학 도서

기타 도서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있는 도서

2005 191 164 1 356

2007 86 57 1 144

2008 147 101 0 248

2009 46 72 2 120

2010 110 113 5 228

2011 121 128 2 251

2012 132 130 1 263

2013 184 113 5 302

2014 171 171 3 345

2015 140 200 4 344

2016 132 179 3 314

2017 122 172 5 299

계 1,582(49%) 1,600(50%) 32(1%) 3,214(100%)

<표 1> 행복한아침독서의 영유아․어린이 대상 추천도서목록 중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문학 도서의 수

이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2018년에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 초등학생의 3.4%가 ‘다문

화가정’ 자녀이다(이 통계에서는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제외한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만을 ‘다문화가정’ 자녀에 포함하였다). 실제 한

국에 살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과 이들이 

문학작품에 반영되는 비율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권 중 권장대상이 영유아인 도서는 4권, 권

장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인 도서는 3권, 권장

대상이 초등학교 3-4학년인 도서는 10권, 권장

대상이 초등학교 5-6학년인 도서는 15권으로, 

78%(25권)의 도서가 초등학교 중학년과 고학

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장대상 연령은 출판사와 인터넷서점의 연령 분

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권장대상 연령이 광범위

한 경우(예: 초등학교 1-6학년) 연구자가 책의 

내용과 어휘의 수준, 텍스트의 길이, 폰트의 크

기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연령의 폭을 좁혔다.

책 제목
(단편집의 경우 오른쪽에 해당 단편의 제목을 표기함)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사 출판연도 권장대상

1 수박 허은순 이정현 은나팔 2012 영유아

2 안녕, 존 정림 정림 책고래 2015 영유아

3 우리 가족이야 사과 윤여림 윤지회 토토북 2009 영유아

4 찬다 삼촌 윤재인 오승민 느림보 2012 영유아

<표 2> 행복한아침독서의 영유아․어린이 대상 추천도서목록 중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문학 분야 도서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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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단편집의 경우 오른쪽에 해당 단편의 제목을 표기함)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사 출판연도 권장대상

5 너는 들창코, 나는 발딱코 박현숙 신민재
좋은책
어린이

2015 초1-2

6 멋지다! 얀별가족 이종은 김민수
노루
궁뎅이

2014 초 1-2

7 엄마의 풀꽃반지 라이사 아줌마 원유순 나오미양 아이세움 2009 초 1-2

8 공을 차라 공찬희! 조경숙 우미영 밝은미래 2012 초 3-4

9 김하늘 북한에 가다 한세미 강춘혁 꿈터 2013 초 3-4

10 까만 달걀

사르해! 사르해! 황복실 안은진

샘터사 2006 초 3-4
까만 달걀 강민경 노석미

너희 나라로 가라 김은재 이주윤

내 이름은 유경민이야! 김란주 정지윤

11 내 동생 필립 박현숙 이주희
한림
출판사

2016 초 3-4

12 바다 건너 불어온 향기 한아 오윤화
주니어
김영사

2014 초 3-4

13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 오미경 신민재
한겨레
아이들

2009 초 3-4

14 시뿌의 낡은 수첩 박경태 임연기 잼에듀 2013 초 3-4

15 연두와 밀루 최영미 김상희 계수나무 2008 초 3-4

16 옥수수 할아버지 곽영미 남성훈 다섯수레 2014 초 3-4

17 형, 나를 지켜 줘! 박현숙 김미현
북스토리
아이

2013 초 3-4

18 그 고래, 번개 베트남+한국 류은 박철민 샘터사 2012 초 5-6

19 나는야, 늙은 5학년 조경숙 정지혜 비룡소 2009 초 5-6

20 떠돌이 별 원유순 백대승
파란
자전거

2015 초 5-6

21 박순미 미용실 연극이 끝나면 더작가 더작가
한겨레
아이들

2010 초 5-6

22 달려라 불량감자 안녕 카트린 임근희 외 N/A 푸른책들 2015 초 5-6

23 달콤 매콤 사오 배봉기 장경혜
한겨레
아이들

2016 초 5-6

24 모여라, 유랑인형극단! 김중미 오정희 낮은산 2009 초 5-6

25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반 두비 김중미

윤정주 창비 2004 초 5-6

아주 특별한 하루 박관희

혼자 먹는 밥 박상률

마, 마미, 엄마 안미란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이상락

26 색동저고리 문영숙 김은경
크레용
하우스

2011 초 5-6

27 선생님이 사라지는 학교 박현숙 이상미 꿈터 2016 초 5-6

28 오늘의 날씨는 모두가 하얀 날 이현 김홍모 창비 2010 초 5-6

29 울지마 샨타! 공선옥 김정혜
주니어
RHK

2008 초 5-6

30 투명한 아이 안미란 김현주
어린이
나무생각

2015 초 5-6

31 하이퐁 세탁소 원유순 백승민 아이앤북 2012 초 5-6

32 헬로 오지니 전현정 현숙희
주니어
김영사

2016 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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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ims Bishop의 분석 프레임에 따른 분류 

4.2.1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계몽적 책 

(social conscious books)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의 도서 중 23권이 

계몽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이었다. 이 작

품들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들은 공통

적으로 한국어가 어눌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

응하지 못하며 이주배경이 없는 한국인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나 대부분 괴롭힘에 맞

서 싸우지 못하고 움츠러든 모습을 보인다. 작

품에 등장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은 피부색이 어

둡고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학교

에서 인종차별과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신

의 피부색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출신국가를 

싫어하는 자녀와 갈등을 겪는다. 외국인노동자

는 대다수가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된 신분으

로 나오며 거의 모든 작품에서 폭력적 단속을 

피해 위험한 도주를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 말씨로 인해 오해를 사게 되고 탈북청

소년은 단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특별히 많이 괴롭히는 

‘나쁜 한국인’과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겪는 어

려움을 알아차리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

미는 ‘착한 한국인’이 등장하는 것 또한 계몽의 

의도를 가진 작품들의 공통점이다. 뺷연두와 밀

루뺸의 주인공 연수는 비이주배경의 한국 어린

이이다. 대도시에 살다가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연수는 그곳에서 필리핀에서 

온 중도입국청소년 밀루를 만나게 된다. 밀루

는 한국말이 서툴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년을 불문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

한다. “‘더러운 깜둥이! 깜씨!’, ‘목욕 좀 하시

지!’, ‘폭탄 머리 수세미로 쓰자.’”(19-20), “집

에 밀가루 없냐? 한 번 발라봐. 얼굴 하얘지

게.”(20) 등은 밀루가 수시로 듣는 말이다. 그

러나 착하디 착한 밀루는 그에 맞서지 않거나 

맞서지 못한다. 밀루를 대신해 싸워주는 것은 

일부 정의로운 학생들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연수가 있다. 책의 결말에서 연수는 낡은 신발

을 신고 운동회에 참여해야 하는 밀루가 못내 

마음에 걸려 엄마의 허락을 받아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밀루의 운동화를 산다. 

“형, 이거 신고 달리기 해. 연두7)가 주는 선물이야.” 

밀루 형은 연수가 건네준 운동화를 보고는 좋아

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운동화를 품에 꼬옥 

끌어안기도 하고 볼에 비비기도 했어요.

“연두야, 도오타, 딘따 도오타.”

연수는 밀루 형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

어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보았지만 연수가 건넨 선

물을 받고 밀루 형만큼 기뻐한 사람은 없었거든

요. (85-86)

‘착하지만 힘없고 불쌍한’ 이주배경 등장인

물을 도와주는 ‘선하고 용감한’ 비이주배경 한

국인의 구도는 계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 작품들의 내

포독자가 이주배경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은 분

 7) 작품 속에서 밀루는 한국어 발음이 어눌해 ‘연수’를 ‘연두’라고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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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보인다. 작가들은 작품을 읽은 비이주배

경청소년이 선한 마음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이

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기 원했을 것이

다.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작품 속 

이주배경 등장인물들은 착하고 힘이 없고 불쌍

한 상태여야 한다. 

계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과하

여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을 무리하게 설정한 

작품도 있었다. 단편집 뺷그 고래, 번개뺸에 실린 

단편 <베트남+한국>에서는 십 년 넘게 한국에

서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신이 출산하고 스스로 양육한 초등학생 아들

에게 존댓말을 한다. 저자는 “한국말을 존댓말

로 배운 엄마는 아들인 나한테도 높여 말한

다.”(59)라는 문장으로 이 행동에 정당성을 부

여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십 년 넘게 살아

온 외국인이 한국어의 반말과 존댓말을 구별하

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2.2 한국 문화로의 통합을 시도하는 책 

(melting pot books)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의 도서 중 4권은 이

주배경 등장인물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 자연스

럽게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분류에 포

함되는 작품은 뺷수박뺸, 뺷너는 들창코, 나는 발

딱코뺸, 뺷모여라, 유랑인형극단!뺸, 뺷투명한 아이뺸
이다. 이 작품들에서도 계몽적인 의도를 가진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주배경 등장인물은 

피부색 또는 한국인과 다른 외모에 대한 묘사로 

먼저 소개된다. 그들의 외모를 트집 잡는 한국

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오히려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을 도와주

려는 한국인들이 더 많다. 이 한국인 등장인물

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주배경 등장인물들 

못지않게 저마다 커다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비이주배경 

한국인이 시혜적인 태도로 더 가진 것이 없는 

이주배경 인물을 돕는 형태가 아니라,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메시

지를 담고 있다. 이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추구

하는 것은 한국 사회 안에서 각기 다른 모두가 

독립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즉, 등장

인물들의 삶의 반경은 한국 내로 제한되며 이

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에 대한 문

화적인 탐구가 깊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뺷모여라, 유랑인형극단!뺸에는 재개발을 앞

둔 동네에서 각자 아픈 사연을 가지고 함께 어

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 이 공동체의 

유일한 이주배경 등장인물인 안나는 네팔인 아

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사정상 혈연관계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 양육된

다. 안나는 본인의 인종적 정체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안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공동체 내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안나 역시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갖고 있는 평범한 한국 청소년

으로 묘사된다. 

뺷투명한 아이뺸도 뺷모여라, 유랑인형극단!뺸
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따뜻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느 날 네 살짜리 딸 ‘눈’을 

혼자 키우던 베트남 여성이 사라지자 동네 사

람들은 힘을 모아 ‘눈’을 돌보고 실종된 ‘눈’의 

어머니를 찾으려 갖은 노력을 한다. 아무 연고

지가 없었던 ‘눈’과 ‘눈’의 어머니는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한국 내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

고,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던 ‘눈’은 보건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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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임시 번호와 아기 수첩을, 옆집 언니인 

보람에게서 “잘 곳, 놀 곳, 배울 것 등 모든 권

리가 보장”되고 “우주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153)” 우주시민증과 우주별 여권

을 선물 받는다. 우주시민증과 우주별 여권은 

이주배경을 가진 ‘눈’과 ‘눈’의 어머니를 한국사

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비이주배경 한

국인들의 마음을 상징한다. 

4.2.3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책 

(culturally conscious books)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의 도서 중 5권은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 자체로 존

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

여주는 작품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작품은 

뺷안녕, 존뺸, 뺷찬다 삼촌뺸, 뺷공을 차라 공찬희!뺸, 
뺷박순미 미용실뺸 중 <연극이 끝나면>, 뺷하이퐁 

세탁소뺸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이주배경 등장

인물 중 일부는 피부색이나 부모님/본인의 출

신 국가로 인하여 인종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지

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배경이 되는 문

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주변

인에게도 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 시각을 갖게 한다. 

그림책인 뺷안녕, 존뺸은 베트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어머니의 고향에 살고 있는 (예

전에 만난 적 있는) 강아지 존에게 쓰는 편지를 

보여준다. 작품 전체에 걸쳐 글과 그림을 통해 

베트남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균형 있게 제

시된다. 독자들은 이 책의 주인공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모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뺷하이퐁 세탁소뺸의 주인공 웅이는 베트남

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난 아이이다. 웅이는 베트남에 

대해 딱히 부끄러운 마음도 없지만 그렇다고 

큰 관심이 있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베

트남에서 놀러온 친척 형과 이모와 함께 며칠

을 지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웅이는 엄마에

게 묻는다. 

“엄마, 그러고 보니 내는 베트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와 그동안 안 가르쳐 줬노?”

불만스럽게 엄마를 타박했다.

“내도 모리겠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한국사람 되느라 그리 안 했나?” 

아빠가 엄마를 거들었다. 

“맞다. 그러느라 내 나라를 잊고 살았제.”

엄마 얼굴이 씁쓸해졌다. (165) 

웅이와 엄마의 깨달음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웅이네 세탁소는 엄마의 고향 이름을 따서 ‘하

이퐁’ 세탁소로 이름을 바꾸고 웅이는 베트남

어 공부를 시작한다. 웅이네 가족은 다음 해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다. 웅이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너 같은 아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184)라고 말하며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장선생

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웅이의 말 뜻을 교장

선생님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교장선

생님의 몫으로 남겨둔다. 그것은 이 작품을 읽

는 독자의 몫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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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에 

따른 주제의 차이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나오는 어

린이책 32권을 분석한 결과 이주배경 등장인물

의 출신/배경 국가에 따라 책의 주제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32권의 도서 중 뺷까만 달걀뺸
과 뺷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뺸는 모두 단편집으

로, 각각 4권과 5권의 단편이 분석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분석 대상이 된 작품의 수는 총 39편

이다. 총 39편의 작품 중 (1) 외국인노동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14편, (2) ‘다문화’ 청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은 13편, (3) 결혼이민자(여성)

가 등장하는 작품은 12편, (4) 외국인노동자가

정의 자녀가 등장하는 작품은 6편, (5) 탈북청

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은 4편, (6) 중도입국청

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은 3편, (7) ‘다문화’ 성인

이 등장하는 작품은 2편, (8)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하는 작품은 1편이었다. 외국인노동자, ‘다

문화’ 청소년, 결혼이민자 여성의 이야기가 다

른 이주배경 인물의 이야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다문화’ 성인, 

북한이탈주민 등 성인이 등장하는 작품은 39편 

중 29편, ‘다문화’ 청소년과 외국인노동자가정

의 자녀,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미성

년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39편 중 26편이다(한 

작품에 여러 유형의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류의 총합이 39편이 되

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를 내포독자로 하는 책

에 어린이보다 성인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는 점도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그린 한국 어린

이문학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 국가 또는 부모의 

국가는 베트남(12), 북한(5), 필리핀(5), 방글

라데시(4), 네팔(3), 몽골(3), 미국(2), 미얀마

(2), 태국(2), 파키스탄(2), 영국(1), 인도(1), 

인도네시아(1), 중국(1), 캄보디아(1) 순이었

다. 베트남이 출신/배경국가인 인물이 등장하

는 작품이 다른 나라를 출신/배경국가로 삼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보다 월등이 많았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한국어 유창성은 상, 

중, 하, N/A(작품 속에서 등장인물이 아무 말

도 하지 않음)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단 한 

문장 혹은 한 구절만 말하는 경우도 ‘하’에 포함

하였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한국어 유창성은 

등장인물의 이주배경별 분류에 따라 차이를 보

였다. ‘다문화’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은 모두 한

국어가 매우 유창한 인물로 등장하는 한편, 중

도입국청소년은 모두 한국어가 매우 어눌한 인

물로 나왔다.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어 유창성은 

‘상’ 9작품, ‘중’ 5작품, ‘하’ 3작품으로 한국어를 

아주 잘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훨씬 많았으며,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상’ 5작품, ‘중’ 1작품, 

‘하’ 4작품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은 한국어를 아

주 잘 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

로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이민자 여

성이 작품 속에 등장하지만 아무 대사도 주어

지지 않는 작품도 두 편 있었다. 외국인노동자

가정의 자녀들도 대체로 한국어를 잘 하는 인

물로 등장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경제적 수

준이 한국에 비해 낮은 나라에서 중도입국한 

청소년이나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이 주

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의 경우 갈등의 

주요 주제는 인종차별, 학교폭력, 외국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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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단편집의 경우 오른쪽에 해당 

단편의 제목을 표기함)

이주배경별 분류
출신 국가/

부모의 국가

한국어 

유창성
주요 주제

1 수박 결혼이민자(여성) 베트남 하 이웃과 나눔

2 안녕, 존 ‘다문화’ 청소년 베트남 상 외갓집 여행

3 우리 가족이야 사과
‘다문화’ 청소년

캄보디아
상

가족
결혼이민자(여성) N/A

4 찬다 삼촌 외국인노동자(남성) 네팔 중 우정

5 너는 들창코, 나는 발딱코 탈북청소년 북한 상 언어 차이와 이해

6 멋지다! 얀별가족 결혼이민자(여성) 동남아국가8) 상 외국인 계모에 대한 반감

7 엄마의 풀꽃반지 라이사 아줌마 외국인노동자(여성) 필리핀 중 인종차별

8 공을 차라 공찬희! ‘다문화’ 청소년 영국 상 여자 축구

9 김하늘 북한에 가다 탈북청소년 북한 상
상호 이해

우정

10 까만 달걀

사르해! 사르해!
‘다문화’ 청소년

필리핀
상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반감
결혼이민자(여성) 하

까만 달걀
‘다문화’ 청소년

미국
상 인종차별, 흑인 아버지에 

대한 반감‘다문화’ 성인 상

너희 나라로 가라 ‘다문화’ 성인 베트남 중 어릴 때 헤어진 한국인 아버지

내 이름은 

유경민이야!
‘다문화’ 청소년 태국 상

인종차별

학교폭력

11 내 동생 필립
중도입국청소년

필리핀
하

외국인 계모에 대한 반감
결혼이민자(여성) 하

12 바다 건너 불어온 향기 결혼이민자(여성) 베트남 N/A 외국인 계모에 대한 반감

13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
‘다문화’ 청소년

필리핀
상 외국인 엄마에 대한 반감,

가정폭력결혼이민자(여성) 상

14 시뿌의 낡은 수첩 외국인노동자(남성) 방글라데시 상
사업주 횡포

폭력적 단속 

15 연두와 밀루 중도입국청소년 필리핀 하 인종차별

16 옥수수 할아버지 북한이탈주민 북한 상 이산가족

17 형, 나를 지켜 줘! 중도입국청소년 베트남 하 인종차별, 학교폭력

18 그 고래, 번개 베트남+한국

‘다문화’ 청소년
베트남

상
인종차별, 외국인 엄마에 

대한 반감, 질투
결혼이민자(여성) 중

외국인노동자(여성) 중국 상

19 나는야, 늙은 5학년 탈북청소년 북한 상 차별, 한국 적응

20 떠돌이 별 탈북청소년 북한 상 탈북 과정, 난민 생활

21 박순미 미용실 연극이 끝나면 외국인노동자(남성) 버마 상 사업주 횡포, 폭력적 단속

 <표 3> 각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이주배경별 분류, 출신 국가/부모의 국가, 

한국어 유창성, 갈등의 주요 주제

 8) “코끼리가 사는 나라”라고만 설명하고 특정한 나라 이름을 명시하지 않음. 

 9)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에는 외국인노동자가 두 명 등장한다. 한 명은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 명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른다. 

10) 뺷울지마 샨타!뺸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등장하며, 이들의 한국어 유창성 역시 다양하다. 

11) 뺷투명한 아이뺸에 나오는 이주배경어린이 ‘눈’은 어머니가 베트남인, 아버지가 파키스탄인이다. 작품 속에서 눈은 

대사가 거의 없어서 눈의 한국어 유창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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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단편집의 경우 오른쪽에 해당 

단편의 제목을 표기함)

이주배경별 분류
출신 국가/

부모의 국가

한국어 

유창성
주요 주제

22 달려라 불량감자 안녕 카트린
‘다문화’ 청소년

필리핀
상 가정폭력, 외국인 엄마에 대

한 반감결혼이민자(여성) 하

23 달콤 매콤 사오 결혼이민자(여성) 베트남 상 가난, 가족 간의 오해

24 모여라, 유랑인형극단! ‘다문화’ 청소년 네팔 상 공동체

25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반 두비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방글라데시 상
인종차별, 학교폭력, 미등록

어린이

아주 특별한 

하루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몽골

상
인종차별, 사업주횡포

외국인노동자(남성) 상

혼자 먹는 밥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베트남
상 인종차별, 사업주횡포, 폭력

적단속외국인노동자(여성) 상

마, 마미, 엄마

‘다문화’ 청소년
베트남

상

인종차별결혼이민자(여성) 상

외국인노동자(남성) 파키스탄 상

블루시아의 가위

바위보
외국인노동자(남성) 인도네시아

상9)

하

인종차별, 사업주횡포, 폭력

적단속

26 색동저고리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몽골
하 인종차별, 사업주 횡포, 폭력

적 단속, 가난외국인노동자(여성, 남성) 중

27 선생님이 사라지는 학교 외국인노동자(여성) 인도 하 인성교육

28 오늘의 날씨는 모두가 하얀 날 외국인노동자(남성) 방글라데시 상 사업주횡포, 폭력적단속

29 울지마 샨타!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상

사업주횡포, 폭력적단속
외국인노동자10) 상, 중, 하

30 투명한 아이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11) 베트남, 파키스탄 N/A

인종차별, 미등록어린이
외국인노동자 베트남 중

31 하이퐁 세탁소
‘다문화’ 청소년

베트남
상

인종차별
결혼이민자(여성) 상

32 헬로 오지니 ‘다문화’ 청소년 미국 상 영어 실력

에 대한 반감, 사업주의 횡포와 체류기간이 만

료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등이

다. 그러나 백인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

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주인공인 뺷헬로 

오지니뺸와 흑인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

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주인공인 뺷공을 

차라 공찬희!뺸에서 주인공 어린이들의 고민은 

이와 판이하다. 

뺷헬로 오지니뺸의 주인공인 오지니는 금발에 

파란 눈이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영

어를 잘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지니에게

는 지상 최대의 스트레스이다. 오지니는 한국

에서만 자라난,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오지니는 피부색이나 외모로 인해 

인종차별이나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는다. 교

우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지니의 관심

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뿐이다. 

뺷공을 차라 공찬희!뺸의 주인공인 공찬희의 

아버지는 흑인이다. 공찬희는 아버지와 비슷한 

피부색 때문에 과거에 가끔 놀림을 받았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격려와 긍정적인 성향 덕분

에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였다. 공찬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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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는 공찬희를 놀리는 아이가 거의 없다. 오

히려 공찬희를 외국인으로 착각하고 영어로 어

떻게 말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더 많

다. 공찬희의 아버지는 영국인이며 수의사이고 

축구 심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

다. 공찬희의 어머니는 간호사이다. 

뺷헬로 오지니뺸의 주인공 오지니와 뺷공을 차

라 공찬희!뺸의 주인공 공찬희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이 갖고 있지 않

은 것을 갖고 있다 - 백인 아버지, 영국인 아버

지, 그리고 수의사 아버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작품에 등장하는 이주배경청소년 대부분이 인

종차별, 학교폭력, 가난 등의 문제 외에 다른 것

을 생각하지 못하는 반면, 오지니와 공찬희는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 장래희망까지 

고민한다. 똑같이 이주배경을 가진 인물이라 

할지라도 인물의 출신/배경 국가나 인종, 직업

적 권위에 따라 인물 묘사의 깊이와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4.4 저자의 이주배경 여부 

1965년 이후에 미국에서 출간된 어린이책 중 

흑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 150편을 분석한 

연구에서 Sims Bishop(1982)은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즉 문화적으로 의식적인

(culturally conscious) 작품의 저자가 모두 흑

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인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계몽의 의도를 가진 작품과 백

인 위주의 주류 사회에 흑인을 통합시키려는 의

도를 가진 작품의 저자는 대부분 백인이었다. 

작가의 문화적, 인종적 배경과 그로 인하여 형

성된 관점이 작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의 도서 중 이주배

경을 가진 작가가 작품 창작에 참여한 작품은 

단 하나뿐이었다. 뺷김하늘 북한에 가다뺸의 그

림작가는 1998년에 탈북하여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강춘혁 작가이다. 출판사의 소

개글에 의하면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 덕분에 더

욱 생생한 일러스트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32권의 도서 중 이주배경을 가진 작가가 참여한 

작품이 하나뿐이라는 사실과, 본 연구에서 분석

한 작품 대부분이 계몽적인 작품으로 분류된다

는 것은 Bishop(1982)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충분히 공

감할 수 있고 작품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을 형성할 수 있는, 즉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책(culturally conscious books)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려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

진 이들이 작가가 되어 어린이․청소년책 분야

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도 최근 들

어서야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작

가들이 어린이․청소년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

타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시

안계 미국인 작가들의 작품이다. 아시안계 등

장인물이 등장하는 어린이책은 2012년에 전체 

어린이책 중 2%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무려 7.3%로 성장하였다(CCBC 2019). 2017

년 통계조사 결과 아시안계 미국인이 전체 미

국인의 5.5%를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성

장세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Jenny 

Han, Gene Luen Yang 등 이 변화의 선봉에 

있는 아시안계 미국인 작가들은 다양한 인터뷰

를 통해 본인이 어렸을 때 책에서 자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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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계 미국인 어린이의 모습)을 찾지 못했

던 것이 아쉬웠다고 말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아

시안계 미국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거울의 역할이 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

를 밝혔다. 그들은 더 많은 아시안계 캐릭터가 

어린이․청소년책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시

안계가 아닌 다른 미국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인

종적, 문화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는 점도 강조하였다(Han 2018; Yang 2016). 

한국 사회에서 소위 ‘1세대 다문화가정 자녀’라

고 불리우는 이들은 이미 20대 후반이 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어린이․청소

년책의 작가가 되어 문화적으로 의식적이며 통

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본다. 

5. 결론 및 제언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 한참이 지

난 지금까지도 다문화를 소재 혹은 주제로 한 

어린이․청소년책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

지 않다. 2007년 <아동청소년문학학회>에서 다

문화 사회에서의 아동문학을 주제로 특집 토론

을 진행한 이후 아동문학 전문 계간지 등에서 

다문화에 관련한 논문 혹은 대담이 간간히 있

었을 뿐,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책의 내용과 독서교육의 구

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주

배경청소년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비이

주배경청소년이 책을 통해 이주배경의 친구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더더욱 

없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어린이․청

소년책은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 책들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신과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창문이자 미닫이문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Sims Bishop 1990). 때문에, 어

린이․청소년책에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가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만일, 이주배경청소년이 처한 불

합리한 현실을 고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강해 

작품 속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인 등장인물에게 

각종 혐오표현이 가해질 때, 게다가 그 혐오표

현을 내뱉는 주체가 비이주배경청소년인 등장

인물일 때, 그것은 단순한 현실의 반영을 넘어 

또 한 번의 낙인과 편견의 강화로 작용할 수 있

다. 그 작품을 읽는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

경청소년은 각각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투영하

게 되고, 작품에서 보여주는 ‘현실’ 속 자신의 위

치와 역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습득하게 될 

수 있다. 동화작가이자 교사인 공진하(2019)는 

“독자가 소수자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차

별과 편견의 피해와 고통을 잘 드러내야 한다

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

게 소수자를 전형적인 피해자로 만들어 고립시

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57)고 했다. 그는 

또한 “어떤 작가도 의도적으로 편견을 조장하

는 작품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

도하지 않더라도 편견은 조장될 수 있고, 그 힘

은 의외로 강력하다.”(49-50)고 했다. 

본 연구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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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독서에서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영

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학 분야의 도서 3,214

권을 분석한 결과, 32권의 도서가 이주배경 등

장인물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중 23권이 공진

하(2019)가 우려한, 계몽적 의도가 강한 작품

이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기존의 한국 사

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

서는 4권,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서는 5권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책에서 이

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주로 

계몽적이고 사회고발적인 양상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또한 이주배경 등장인물과 

비이주배경 등장인물이 서로의 문화를 있는 그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모습을 그

려낸 작품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포함한 도서 32권을 인

종차별의 현실을 고발하는 계몽적인 책(social 

conscious books), 한국 문화로의 통합을 시도

하는 책(melting pot books), 다른 문화를 그 자

체로 존중하는 책(culturally conscious books)

으로 분류하고 표현 방식을 분석한 것은 개별 

작품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모

든 변화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한국

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작

가와 출판사가 그 변화를 어린이․청소년 독자

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하였으며, 덕분에 본 연

구에서 종합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의 도

서가 출판될 수 있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이다. 본 

연구에서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책(culturally conscious books)’으로 분류한 

작품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가족 혹은 지

인과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양측의 문화를 이해

하고 존중하는 시각을 보여주는데, 이는 Mall 

(2000)의 철학적 해석에 입각한 상호문화성

(interculturality)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Mall과 더불어 상호문화철학을 대변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Fornet-Betancourt(1998, 

47)은 상호문화적 대화를 “생활양식 또는 근본

적인 이론적-실천적 태도”라고 정의하며, “개

방, 상대화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

의 동학을 통해서 상호문화적 대화는 각 문화

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 더 잘 알도록 준비시

킨다.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이러한 만남을 통

해서 모든 문화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

다.”고 했다. 뺷하이퐁 세탁소뺸의 주인공 웅이는 

베트남에서 놀러 온 사촌형 짜이 반 훙이 한국

말을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것에 짜증을 낸다. 

그러나 사촌형은 오히려 웅이가 베트남말을 전

혀 하지 못하는 것에 의아해한다. 사촌형과의 

상호문화적 대화를 통해 웅이는 서서히 베트남 

문화에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또한 자각하게 된다. 사촌형과의 상호문화적 

대화를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그대로 존중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 웅이는 엄마, 아빠, 

교장선생님 등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태

도를 실천해나간다. 

사회의 주류인 ‘나’와 비주류인 ‘너’, 혹은 비

주류인 ‘나’와 주류인 ‘너’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

은 눈높이에서 서로의 다름과 같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문화, 즉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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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린이․청소년책을 만들고 활용하고 전달

하는 이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작가와 출판사

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을 기획하고 

집필할 때 그 책의 내포독자를 비이주배경 청

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 모두로 상정함으로써 

혹시 있을 수 있는 차별과 편견의 강화를 방지

할 수 있다. 사서와 교사는 어린이․청소년에

게 책을 권하거나 그들과 함께 하는 독서프로

그램을 진행할 때 책을 읽는 어린이와 청소년

이 상호문화적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서 선

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

와 도서관, 출판계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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